
당뇨치료 가능성에 바이오주 급등
서울대 박성회 연구팀 면역조절항체 개발 … LG․셀트리온 강보합

당뇨병 치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은 새로운 면역조절항체(MD-3)를 개발해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돼지의 췌도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월31일 발표한 바 있다.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식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종 이식에서는 세계 최초의 결

과로 알려졌다.

만약 사람에게 응용한다면 타인의 줄기세포에 대한 면역 거부를 억제해 간이나 콩팥 등 다른 장기 이식의

부작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은 2011년 들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산업 진출과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 왔다.

현대증권 김혜림 연구원은 “연구 초기단계이지만 성공한 것 자체로는 긍정적”이라며 “약으로 상용화되기까

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특정 수혜주를 꼽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신영증권 김현태 연구원도 “연구진에서 나온 성과가 산업화되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주장했다.

11월1일 오전 바이오 신약기업으로 분류된 크리스탈과 오스코텍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으며, 이큐스

앤자루와 한미약품 주가도 각각 5.35%, 3.03% 상승했다.

LG생명과학과 셀트리온은 강보합을 나타냈으며,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넥신은 6.37%, 바이넥스는 3.77% 올

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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